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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근린공원은 수정구 태평동과 신흥동, 산성

동, 복정동까지 연결돼 있는 공원으로 영장산 기존

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 상태를 최대

한 보존한 생태적 공원이다. 넓이는 53만8,022㎡에 

이르며 이중 15만3,489㎡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. 

군데군데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편리

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민 근린공원으로 가벼운 

등반 겸 산책하듯 오를 수 있다. 

‘영장공원’ 팻말이 붙어있는 태평동 물놀이장을 

오른쪽에 두고 오르다 산길로 접어드니 자연훼손을 

염두에 둔 듯 데크로 된 산책로가 앞에 놓인다. 오른

쪽으로 방향을 틀어 봉국사 뒤쪽으로 돌아가니 파크

골프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어린이놀이터, 야

외무대, 화장실 등이 눈에 들어온다. 

망경암 밑의 길로 접어들었다. 작은 들풀과 이름 

모를 들꽃이 군데군데 지나는 나그네를 반긴다. 개

통을 앞둔 공원로 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엔 서

양등골나물 꽃이 산 벽을 덮고 우리 꽃 야생화 쑥부

쟁이도 눈에 띈다. 

약수터를 지나 신흥주공아파트 뒤쪽 발지압장에

서 운동 나온 한 아주머니(58·신흥2동)를 만났다.   

“돌을 밟으면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많이 아픕니

다. 이 운동을 하면서 잠을 잘 자요. 오후엔 102살  어

르신이 할머님과 두 손 꼭 잡고 나오신다”고 발지압

장을 예찬하는 분을 뒤로 하고 작은 잣나무 숲길을 

따라 오른다. 

정상에 오르니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러 가지 운

동기구 사이로 누군가 가꾼 듯 분홍빛 국화가 예쁘게 

피어 있다. 등산복 차림의 남자 분을 만났다. “2000년

에 서울에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. 집 뒤에 산이 있

어 공기가 좋고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건강에 

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곳이 좋아서 서울로 다시 나

갈 의향이 없어요.” 

여뀌가 어우러진 들풀 길을 따라 안골로 가다말

고 돌아 나오다 신흥 능선 쉼터쯤에서 쉬고 있는 

노부부를 만났다. 24살과 19살에 만나서 반세기 넘

게 고락을 같이했다는 분들이다. “가까이 이런 산

이 있어 다행이다.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약간 있었

는데 산에 다니다보니 괜찮아졌다”며 10년째 이곳

에 오신다고 한다. 

약수터에서 물 한 잔 먹고 강아지와 산책 나온 아

저씨를 뒤로 하고 신흥주공아파트 뒤쪽 길을 따라 수

정구청 쪽으로 내려왔다. 걷는 발길 내내 가을이 같이

했다. 솔솔~바람이 주머니 속까지 파고들기 전, 몸도 

마음도 살찌우러 영장공원에 나들이 가보자.   

박경희 기자 pkh2234@hanmail.net

소공원   가을 나들이

가볍게 오르는 영장근린공원

10월, 길을 걷다 문득 스치는 바람소리를 듣는다. 어느새 코끝에 다가와 있는 가을, 떨어지는 나뭇잎

을 밟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품어 줄 듯한 소공원 ‘영장근린공원’으로 나들이 한번 가보자. 작은 

들풀, 이름 모를 들꽃이 발길 하나하나에 은은한 향기를 묻혀 주지 않더라도 상큼한 바람만도 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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